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reativity on high school students; and gender differences.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ulticultural acceptance, self-consciousness, and creativity were revealed using 

6,145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3,037 male, 3,108 female) responses from the 6th year 

data on the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from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KELS) 2013. 

Multi-group analysis analyzed gender differences. Results showed multicultural acceptance directly 

affects creativit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reativity was significant. Meaning that multicultural acceptance not only has a direct effect 

on creativity but also an indirect effect on self-consciousness. As a result of multi-group analysis 

to analyz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t was not possible to analyze gender differences 

because measurement invariance was not satisfied, and male and female pathways were analyzed. 

As a result, all pathways were significant for both males and fema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reativity on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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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6차년도 데이터에서 고등학교 1학

년 6,145명(남학생 3,037명, 여학생 3,108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구조

적인 관계를 밝혔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수용성은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에 자아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이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아의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행한 결과, 측정동일성을 만족하지 못해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

고 남녀 각각에서의 경로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에 대

해 논의 및 제언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수용성, 창의성, 자아의식, 매개효과, 다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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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 시기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에 대한 탐색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꾸준한 자기이해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Yom & Cho, 

200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자신만의 도식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

게 되며,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같은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계발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초연결 사회가 구현되면서 더이상 국내와 국외의 범위가 중요

하지 않게 되었으며 생활권이 확장되어 관심과 경험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Ahn, 2017). 이런 

기조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또한 자연스럽게 글로벌 범위로 확장되고 있으며 

세계시민성과 다문화 수용성 등 세계적인 범위의 학습과 적응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Lee, 

2013). 이전에는 청소년기에 받아들이는 새로운 경험이 가까운 범위에 있거나 자문화 중심

이었다면 점차 자문화와 타문화를 아우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여러 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외로 여행을 가는 것 외에도 다양한 문화에서 

이주한 주변 사람들을 통한 방법과 같이 다양하게 있으며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점차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얼마

나 많이 접하게 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Kim & Son, 2019; Lee, 2017). 실제로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동등하게 받아들여 새

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고 타문화를 자문화와 차별하여 의미를 두지 않기도 한다(H. J. Kim 

et al., 2020). 이처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문화와 이에 따른 경험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하여 색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쉽고 다양해진 다

문화 경험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는 경험의 특성보다 이를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개

인의 변화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wak & Yang, 2017). 따라서 다문화 경험과 

개인의 특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회의 구성 요인 혹은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문화간 충돌과 같은 이전과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Cho, 2017; Kim, 2016; Ko, 2014).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다문화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특히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역량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

해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재정의하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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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4).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계발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과 경험에 노출되어 다양한 관계를 경험해보고 떠올려보는 기회가 

매우 중요한데 다문화 경험을 예시로 들 수 있다(Lee et al., 2015; Park et al., 2016).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경험이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Kim & Lee, 2015; Leung & Chiu, 2010; Maddux & Galinsky, 2009; Park & Han, 

2011; Saad et al., 2012). 이처럼 학습자의 창의성 계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문화 경험도 

개인의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흡수될 수 있다(H. J. Kim et al., 2020). 자문화와 동

등한 위치로 받아들여 융합할 것인지, 타문화에 대한 불편감으로 배척할 것인지 개인이 가

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따라 이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Kim, 2020). 따라서 같은 다문화 경험이 제공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

용성에 따라 이를 소화하여 창의성으로 발현하는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

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H. J. Kim et al., 2020). 자

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더불어 잘할 수 있는 것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할수

록 자신의 특성을 더욱 강하게 반영하여 새로운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은 자아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Park, 2003). 스스로가 어떤 특

성과 배경지식을 가졌는지 이해를 통해 새로운 자신만의 것을 구현해낼 수 있다. 실제로 다

양한 선행연구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나 정체감 등 자신에 대한 인식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7). 자아의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주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 중 하나이다. 자아의식은 자기이

해와 자아정체감 혹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이중 중복되는 

개념을 정리하여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을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다(Namkung et al., 2015). 

따라서 자신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정의가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통해 이들 사이의 관계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H. J. Kim et al., 

2020). 자아의식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은 청소년기에 강화되어 가장 역동적으로 변

화하게 되며 특히,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자아의식은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를 가

지고 변화하게 된다(Jang, 2009; Kim & Son, 2019). 때문에 이 시기에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수용성과 자신에 대한 이해인 자아의식이 강화되어 창의성과의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수용성과 자

아의식, 창의성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 변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위

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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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 자아의식의 변화 및 수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Kim & You, 2019; Sul et al., 2019). 특히 다양한 문화에 대한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체로 여학생이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I. S. Jang, 2010; Lee & Kim, 2013; Min & Kim, 2013). 이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같은 각 변인의 하위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나며 이는 다른 변인

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Yoon & Beik, 2021). 이처럼 성별에 따라 다문

화 수용성과 자아의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인들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성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과 자신에 대한 이해

인 자아의식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구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시대에 학습자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자아의식에 중점

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창의성을 위해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모두가 중요

한 변인임을 구명하고자 한다(Jang & Jung, 2018; Lee & Kim, 2019; Park & Park, 2015). 더

불어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분석하여 추후 다양한 문화를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고

자 할 때,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

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은 매개 역할을 하

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구조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다문화 수용성은 자신과 다른 문화나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들과 동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와 노력으로 정의된다(Kim, 20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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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더불어 문화 간 적응성, 문화간 유능성, 문화 간 감수성, 사회적 거리감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Chen & Starosta, 1997; Laumann, 1965; Lynch, 1992; Stier, 2003).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만을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 모든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서

로 존중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Lee, 

2013). 최근에는 이해관계로 인해 이주민들을 경쟁자로 인식하여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주민들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과 태도를 더욱 중시하기도 

한다(Yoon et al., 2020).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은 단순히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와 그 구

성원들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다문화 수용성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와 같이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강한 환경에서는 청소년기에 잘못된 편견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Ellison & 

Powers, 1994; Kwak & Yang, 2017). 따라서 청소년기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과 관련된 변인

을 구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여러 형태의 다문화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

육을 통해 학습자는 타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고 융합하게 된다.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은 다양성이라는 공통의 하위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증진되어 이를 통해 창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2013; Son & Jo, 2006).

다문화가 주류가 되는 사회가 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문화적 충돌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Yoon et al., 2020).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서로의 문화에 대

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경험을 넘어 타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융합하고자 하는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Kwak & Yang, 

2017).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야와 문제해

결력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Choi, 2007).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문화

를 경험하는 것이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Leung et al., 

2008).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 등 다문화 경험이 많을

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문화를 단순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욱 창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Lee, 2015; Maddux & Galinsky, 2009). 또한 외국을 여행한 경험과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였는데, 단순히 여행한 경험보다 새로운 문화에서 자신

의 사고를 변화시켜나가는 거주 경험이 더욱 창의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창의성이 계발되어 더욱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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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구명하고 이들 사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관계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융합하면서 학습자는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는 다양한 개인 변인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학습 동기 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ennett, 2007; Kim, 2020). 이는 개인이 가진 스스로에 대한 이해

에 따라 다문화 경험과 창의성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자신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는 자아의식과 긍정적인 상관관계이며, 자

아의식뿐만 아니라 자아개념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된다(Jang & Eo, 2013; 

H. J. Kim et al., 2020). 이는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나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문

화 수용성을 통하여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는다(Kim & Son, 2019). 

이는 타인과의 비교와 공존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의식을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nnett & Bennett, 2004; Park et 

al., 2016).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청소년기에는 대인관계나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게 이뤄

지는 시기로 점차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연대감을 기르기 위해 다문

화 경험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Mo et al., 2018). 이처럼 원활한 다문화 경

험과 이해를 위해 타문화를 자문화와 동등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이 

중요하다(Ha, 2010). 다문화 수용성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를 

구명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받아들인 다문화 경험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

라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Jang & Jung, 2018; Lee & 

Kim, 2019; Park & Park, 2015).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자아의식은 창의성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습자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과 역량인 창의성을 발현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Kim, 2017).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창의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Jang & Eo, 2013). 따라서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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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Lim & Jyung, 2010).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구명을 통해 각 변

인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타문화에 대한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은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된다(Lee & Kim, 2013).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주민이나 타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o, 2011; Kim, 2013; Lee & Kim, 

2013; Min & Kim, 2013; Yang & Kim, 2015). 반대로 남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연구

도 나타나고 있어, 다문화 수용성과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일관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Hwang, 2010; I. S. Jang, 2010; Min & Kim, 

2013; S. J. Jang, 2010). 이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

를 구명하고 이들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8년도에 조사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KELS 2013) 자료의 6차년도(고

1)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사에 응답한 학생 중, 긍정적 자아의식, 창

의적 사고능력, 다문화 수용성 문항에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잘못된 값을 입력한 

경우와 같이 결측치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여 6,145명이며, 남학생 3,037명(49.4%), 여학생 

3,108명(50.6%)이다.

2. 연구도구

가.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에서 다양성과 관계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과 관계성 모두 Min et al.(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예시로 ‘외국이주민들이나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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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는다’의 다양성 5문항이 있다. 관계성은 총 4문항이며 예시로 ‘우리 학교나 학급에 

외국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있다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하겠다’가 있다. 전

체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양성 .90, 

관계성 .94이었으며 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5이었다. 

나. 창의성

창의성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에서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는 창의적 사고능력 문

항을 활용하였으며 독창적 유연성과 호기심 및 모험심, 탐구심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독창적 유연성은 Jeong & Park(2002)의 문항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호기심 및 모

험심은 Choi et al.(2008), Shin(2010)의 문항을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탐구심은 Choi et 

al.(2008), Shin(2010)의 문항을 수정하여 개발하였으며 모두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독창적 유연성은 예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결합해

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가 있으며 호기심 및 모험심은 ‘새로운 것을 해보

는 것이 재미있다’가 있다. 탐구심은 예시로 ‘잘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즐겁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독창적 유연성 .88, 호기심 및 모험심 

.84, 탐구심 .83이었으며 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2이었다.

다. 자아의식

자아의식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긍정적 자아의식 문항을 활

용하였으며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이해는 Kim et al.(2009), Lim et 

al.(2011)의 문항을 수정하여 개발하였으며 자아정체감은 Park(2003)의 문항을 활용하여 개

발하였다. 자기이해는 예시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가 있으며 총 4

문항이다. 자아정체감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가 있으며 총 5문항

이다. 분석을 위해 자아정체감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기이해 .88, 자아정체감 .82이었으며 변인의 전체신뢰도는 .84이었다. 

3. 분석 방법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 

자아의식, 창의성에 대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을 검사하였

다. 왜도 3과 첨도 10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성을 입증하였다(Kli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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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둘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

하였다.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와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볼 때, 창의성과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함이다(Bennett & Bennett, 

2004; H. J. Kim et al., 2020; Jang & Eo, 2013; Kim & Lee, 2015; Maddux & Galinsky, 2009; 

Park et al., 2016).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의식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아의

식은 창의성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자아의식이 이들 변인 간에서 매

개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Jang & Eo, 2013; H. J. Kim et al., 2020). 더불어 자신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로 볼 수 있는 자아의식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을 관계에서 어떤 매

개를 할 것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H. J. 

Kim et al., 2020). 또한 이를 비교하여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

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실제로 자아의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구명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χ2값과 CFI, TLI, RMSEA의 지수를 기준으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

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측정모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

성, 자아의식, 창의성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모

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하였으며 붓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

의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보여지고 있어 전체적인 구조적 관계에서 또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Hwang, 2010; I. S. Jang, 2010; Min & Kim, 

2013; S. J. Jang, 2010).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검

증하였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5.0, AMOS 21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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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의식 창의성 다문화 수용성

자아의식 -

창의성 .28** -

다문화 수용성 .31** .43** -

M 4.32 3.68 3.45

SD  .62  .65  .68
** p <.01

<표 1> 기술통계와 상관

χ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271.94*** 11 .99 .97 .06
*** p <.0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전체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도는 절대값 .003~.8, 

첨도는 절대값 .07~.7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상관분석 결과, 전

체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구조적 관계 분석

가.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적

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Jeong, 2020; Kwon 

et al., 2020).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성과 관계성의 2개 변인을 사용하였고 자아의식은 자기

이해와 자아정체감 2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창의성은 독창적 유연성, 호기심 및 모험심, 탐

구심의 3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χ2값은 271.94(df =11, p <.001), CFI는 .99와 TLI는 

.97이며 RMSEA는 .06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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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다문화 수용성 → 자아의식 .36*** .41 .02

자아의식 → 창의성 .61*** .54 .03

다문화 수용성 → 창의성 .14*** .14 .02
*** p <.001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271.94*** 11 .99 .97 .06

경쟁모형 892.15*** 12 .95 .92 .11

*** p <.001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나. 연구모형 분석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χ2값은 271.94(df =11, p <.001), CFI는 .99와 TLI는 

.97이며 RMSEA는 .06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더불어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값은 892.15(df =12, p <.001), CFI는 .95와 TLI는 .92로 양호한 지수였으나 RMSEA는 .11로 

부적합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할 때, χ2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기 때문에, CFI, TLI, RMSEA를 기준으로 모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Hong, 2000). 이에 

따라 연구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표 3> 참조).

결정된 최종모형의 경로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의식(β =.41, p <.001), 자아의식은 창의성(β

=.54, p <.001), 다문화 수용성은 창의성(β =.14, p <.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최종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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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LLCI ULCI

다문화 수용성 -> 자아의식 -> 창의성 .22*** .01 .19 .25
*** p <.001

※ LLCI: 95% 신뢰구간 내 표준화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표준화계수 상한값

<표 5>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 관계에 자아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다. 매개효과 분석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붓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고 Estimate, S.E., 붓스트

랩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자아의식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19~.25의 값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 <.001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의식을 통

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성별차이 검증

가. 모형의 적합도



32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2.No.1.

남학생과 여학생이 주요 변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

적 요인분석을 활용한 측정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제약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2

=294.86(p <.001), TLI=.97, CFI=.99, RMSEA=.05로 집단 간 형태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남녀 학생의 측정동일

성이 기각되었다. 이는 남녀 학생 집단 간에 측정 문항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illsap & Kwok, 2004). 따라서 측정동일성이 기각될 경우, 집단 간 차이의 해석이 어렵게 

되므로 집단별 구조모형을 통해 경로분석을 진행해야 한다(Jang, 2013). 집단 간 차이를 확

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각 집단에서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표 6> 참조). 

χ2 df TLI CFI RMSEA χ2차이 df차이 p

비제약모형 294.86 22 .97 .99 .05

제약모형1 322.44 26 .97 .98 .04  4  27.58 0

제약모형2 328.98 25 .97 .98 .04  3  34.12 0

제약모형3 806.06 39 .96 .96 .06 17 511.20 0

제약모형4 897.16 46 .96 .95 .06 24 602.30 0

제약모형1: 요인계수를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제약모형2: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제약모형3: 요인계수,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제약모형4: 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표 6> 최종모형의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 남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구조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남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χ2값은 129.78(df =11, p <.001), CFI는 .99와 TLI는 .98이며 RMSEA가 

.06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는 [그림 3]과 같고, 각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7>과 같다. 다문화 수용

성은 자아의식(β =.46, p <.001), 창의성(β =.20, p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가졌다. 자

아의식은 창의성(β =.53, p <.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종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학생 집단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의식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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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다문화 수용성 → 자아의식 .39*** .46 .02 19.92

자아의식 → 창의성 .60*** .53 .04 13.75

다문화 수용성 → 창의성 .20*** .20 .02 8.29
*** p <.001

<표 7>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남학생)

[그림 3] 남학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다. 여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구조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여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χ2값은 165.09(df =11, p <.001), CFI는 .98와 TLI는 .97이며 RMSEA는 

.07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는 [그림 4]와 같으며, 각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8>과 같다. 다문화 수

용성은 자아의식(β =.37, p <.001), 창의성(β =.12, p <.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의식은 창의성(β =.49, p <.001)의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최종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남학생과 마찬가지

로 여학생 또한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의식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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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다문화 수용성 → 자아의식 .34*** .37 .02 15.32

자아의식 → 창의성 .55*** .49 .04 14.51

다문화 수용성 → 창의성 .12*** .12 .02  5.57
*** p <.001

<표 8>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여학생)

[그림 4] 여학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의식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관

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 본 구조모형에 대한 남녀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다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고등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경로가 유의하였

다. 이는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짐을 뜻하며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역량으로도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수용성이 창의성을 높이는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경험을 접하거나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im & Lee, 2015; Park & 

Han, 2011).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여 구성원과 문화 등 사회 각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는 더욱 다양해지고 빈번해졌지만 이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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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받아들이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다(Kim & Son, 2019; Lee, 2017). 하지만 다

양한 문화적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창의성과 같은 교육적 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감정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자문화와 같이 존중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정

보나 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방면의 방대한 지식이 꾸준히 누적

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여러 선행연구와 연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화뿐만 아니라 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새로운 시각을 이해하여 융합할 수 있

는 역량인 창의성 또한 높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를 위해 학생들이 타문화

를 존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며, 낯선 문화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

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타문화를 단편적으

로라도 경험해볼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창의성과 같은 다

양한 교육적 성취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Lee, 2015). 따라서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계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생각

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자아의식이 매개하는 경로 또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더불어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

을 매개로 한 관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통해 창의성과 같은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의식

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아의식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것을 계발할 수 

있는 창의성이 효율적으로 계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7).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취약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 학습자는 자신의 부족한 부

분을 채우고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것을 구축하

게 되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된다(Lim & Jyung, 2010). 또

한 개인은 자신만의 관점과 사고의 틀을 통해 외부세계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자신만의 기

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다

른 것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활동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활동을 기대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관점과 사고의 틀을 가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는 자아의식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고민해보는 기회를 단순히 

진로와 관련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한 인지적인 측면을 자극하기 위한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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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을 객관적으로 고민해보고 자신의 목표를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자아의식을 

통해 자신의 관점이나 사고의 틀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차를 보기 위해 

진행한 다집단 분석에서 측정동일성이 기각되어 전체적인 연구구조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집단 분석에서 측정동일성이 기각된 것은 

문항을 남녀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전체적인 구조에서 남녀에 따라 

변인 간 관계가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남녀 각 집단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를 살

펴본 결과, 각각의 집단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자아의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자아의식이 매개할 때 더욱 강한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Jang & Jung, 2018; Kim, 2020; Lee & Kim, 2019; Park & Park, 2015). 더불어 대부분의 

변인 간 관계에서 남학생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학생에 비해 강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측정동

일성을 분석하였으나 충족되지 못하였고 부분측정동일성을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지

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남녀 각 집

단이 주요 변인에 대한 개별 문항과 각 요인 간의 관계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각 문항의 상대적인 중요성 또한 다름을 의미한다(D. I. Kim et al., 

2020). 따라서 추후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성별

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기 위해 적합한 문항의 개발을 고려해야 하며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더불어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단적 변화와 같이 좀 더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문화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확고한 자아의식의 계발과 다

양한 체험활동과 학습활동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의식을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을 하위변인으로 하여 알아보았

으나 자아의식과 관련해서는 자기존중감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사고의 틀이나 관점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위변인을 구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의식은 발달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변화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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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6차년도 데이터인 고등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서는 창

의성을 사고능력과 관련한 변인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창의성은 사고능력뿐만 아니라 상

호작용과 같은 다양한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Jeong, 2002). 따라서 창의성의 다양한 차원

과 변인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의 전반적인 수준을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 등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변인으로 

자아의식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자아의식은 스스로에 대한 지각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전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개인이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방식에는 사고방식과 같은 다양한 변인이 있다(Rho, 

2007; Yoon, 2003). 따라서 사고방식과 다문화 수용성 등 여러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

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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